
수도 관대지전위차 측정

개요

토양에 매설된 관의 관대지전위차(관의전위-토양의 전위) 즉 자연전위차는

일반적으로 포화황산동 전극기준으로 (- )400∼(- )600mV 범위를 나타내며 이

러한 상태는 매설토양내에서 약한 속도로 부식되고 있는 상태이다.

관로에 전기방식을 실시한 경우 일반 토양에서의 방식전위 기준치(건설교

통부 방식기술편람 기준)는 (- )850㎷∼(- )2500㎷로서 방식전위가 타 구간에

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방식시설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거나, 타 시설

물의 전기간섭 등에 의한 양극화(Anode) 현상으로 부식이 활발히 진행되고

있는 상태이며, 이와 반대 현상이면 방식 전류의 과다 또는 타 시설물의 전기

간섭 등에 의한 음극부(Cathode)로서 과방식이 되고 있는 상태로 전력이 낭

비될 뿐 만 아니라 과방식이 계속되면 알칼리에 의해 피막이 열화 또는 박리

되고 수소발생이 심하면 관 자체가 수소취성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.

측정목적

관대지전위차를 측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.

부식환경의 평가

타 시설물에 의한 전기간섭 여부

전기방식시설의 기능 진단

양극의 보수·보강 시기 예측

측정방법

관대지전위차를 측정하는 방법은 <그림 1>과 같이 매설배관에서 인출한

전선과 토양 표면에 접촉시킨 기준전극 사이에 볼트메타(Volt - Meter )를 연결

시켜 배관에 대한 토양의 전위(Volt )를 측정한다.

현장에서 관대지전위차 측정시 기준전극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포

화황산동전극(Cu/ CuSO4 )이며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염화은(Ag/ AgCl) 전극을

사용하기도 한다.

이 방법은 배관과의 연결선을 길게 하여 배관의 직상부에서 배관을 따라

전위를 10m ∼ 30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이를 거리에 따라

도시할 경우에 그 지역에서 국부적인 방식전위 불량 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

있고, 만약 간섭 문제일 경우에 방식전위의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섭지점

과 간섭원인을 알 수 있다.



<그림 1> 매설배관의 관대지전위차 측정 모식도

측정사례

<그림 2> 매설배관의 관대지전위차 측정 분포도



평가기준

관대지전위차(mV ) 부식성

> 0 아주 큼(외부간섭 영향)

0 ∼ (- )400 큼(외부간섭 영향)

(- )400 ∼ (- )850 보통(자연전위 또는 방식전위 미달)

(- )850 ∼ (- )2,500 적음(적정한 방식전위)

< (- )2,500 아주 적음(과방식)

<사진 1> 관대지전위차 측정


